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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 number of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children's stress types using the data

mining method. The sample population was taken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 data

(2688, sixth-grade elementary students). The results of the decision tree model revealed that：(1)

Parental expectations in terms of stud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aggression,

the spousal relationship, other cognition (one's own misdeeds), and study related worries were all related

to parent stress. (2) Life satisfaction, study related worries, admitting one's own misdeeds, gender, other

cognition (one's own misdeeds), aggression, the spousal relationship, and a sense of alienation in the

school were all related to appearance stress. (3) Study related worries, parental expectations in terms

of study, aggressi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satisfying parental expectations,

parental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were all related to academic stress. (4) A sense of alienation

in the school, mixing with peers in the school, aggression, self-esteem, other cognition (one's own

misdeeds), study related worries, parental abuse, and life satisfaction were all significantly related to

friend stres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children's diverse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stress types if we are to understand and cope with these stress types more efficiently.

Key Words：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스트레스의 유형(the types

of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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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현대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회 및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면서 이에 적응하

고 대처해야 하는 현대인들은 많은 갈등과 스트

레스를 겪는 상황에 놓여 있다. 199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스트레스는 성인기에 겪는 현상으

로만 여겨졌으나, 이제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

지 지속되는 현상이며, 여러 연령층에서 다양하

게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 또는 일상용어로 통

용되고 있다. 스트레스란 환경의 변화가 개인에

게 부과될 때 비정상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반

응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스트레스를 적절히 경

험하면 삶의 원동력이라 활력을 주지만 지속적

이고 누적되면 인지적 기능의 손상, 공격성, 무

력감, 타인에 대한 감수성 감소, 위축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장병, 심장마비, 위궤

양, 관상동맥 질환, 두통 등의 신체적 문제를 일

으킨다(Cohen & Wills, 1985).

아동기 때는 스트레스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 이는 주변과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

는 자아의 기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해서 스트

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이다(Kim, 2009).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를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부모, 가

정환경에서부터 친구, 학업, 학교 등으로 그 영

역을 넓혀갈 수 있으며, 이를 부모스트레스, 외

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부모는 생후 초기부터 아동

과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밀접

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스트레스는 아동이

자주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Hwang, 2006). 또한 아동기로 갈수록 신체

적 변화, 외모 등에 관심을 보이며 외모로 인한

만족도가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외모스트레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유형

이다(Kim, 2009).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적, 학

교에서 치루는 각종 시험, 숙제, 공부 등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아동기에 점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Kim & Yoo, 2010).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

게 친구 관계도 아동발달에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가

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친구 괴롭힘이나 따

돌림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친구스트

레스도 아동기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유형

이라고 할 수 있다(Compas, Conner-Smith, Saltz-

man, Thomasen, & Wadsworth, 2001).

이러한 스트레스는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설

명되지 않으며, 개인, 가정, 부모, 공부, 학교 등

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개

인 변인인 성별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더 높다고 하

기도 하고(Kim, Kim, & Yoo, 2011),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없다고 하기도 하는 등(Hwang &

Kim, 2001)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스트레스 유형별로 성차를 보이기도 했는데,

부모스트레스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외모스트

레스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다고 보고되

었다(Hwang, 2006).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활동량이 많고 산만하기 때문에 부모나 주위 사

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저항감을 가지게 되어

이로 인해 남학생은 부모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

으며, 일반적으로 아동기 후기에는 여학생의 발

달이 남학생보다 빠르기 때문에 여학생은 신체

적인 변화에 남학생보다 더 예민하고 심리적으

로 생각이 많고 상처받기 쉬워서 외모스트레스

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Brody, 1985). 또

한 낮은 자아개념과 자기신뢰감이나(Kang, 2008;

Kim et al., 2011), 용돈의 부족(Hwang, 200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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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이나 문제행동도(Han & Yoo, 1995) 스트레

스 증가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련 변인 중 가구소득은 스트레스와 관

련이 있었으며,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Kang, 2008).

부모와의 애착이 높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완화

되었지만 부모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과보호나

기대, 강한 압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부족, 좋

지 않은 부부사이, 높은 부모학대 등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시켰다(Hwang, 2006; Kakihara,

Tilton-Weaver, Kerr, & Stattin, 2010; Kim et al.,

2011).

공부와 관련하여, 공부에 대한 압력은 스트레

스를 증가시켰으며(Hwang, 2006; Kim & Park,

2008), 학업성적도 아동들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Hwang,

2006; Leung & Leung, 1992). 또한 교사와의 애

착이 높을수록, 교사를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지

지원이라고 많이 인식하고 있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졌다(Baek, 2007). 초등학교 고학년

으로 갈수록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생활만족에 더욱 중요해져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일상생

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2006).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동의 스트레스

에 관련된 변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연구에 따라

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고, 같은

변인이라도 연구마다 영향력 여부나 정도가 달

라지는 등 일관적이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흔히 사용

해왔던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등의 분석방

법으로는 관련된 다양한 변인 간의 수많은 상호

작용을 모두 탐색해 낼 수 없으며 심층적인 이

해에 한계가 있다(Kim et al., 2011; Lee, 2009).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대용량의 데이터

에 내재되어 있는 유용한 지식을 찾아내는 기법

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

과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자동적이거나 반자동

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

이다(Kwak, Yoo, & Kim, 2007).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변인간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는 조합관계를 모두 산출하여 어떠한 변인들

이 어떤 수준으로 결합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증

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가설에 근거하여 특정한 이

론적 모형을 제시한 후, 그 모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

리, 아동들이 갖는 각기 다른 조건과 특성을 파

악하여, 개별적으로 적합한 개입이나 중재 방향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Kim & Lee, 2006; Lee, 2009).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변인들을 설정하여 데이터마이닝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류분석 방법인 의사결정나무분

석(Decision Tree)을 통하여 아동의 부모, 외모,

학업, 친구스트레스 등을 설명하는 관련 변인들

과 변인들 간의 조합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동기는 가정이나 이웃에 한정되었던 생활

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며 규

율적인 생활에 적응, 학업성취 압력 등으로 사회

적 어려움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아동 후

기인 5, 6학년은 사회의 기대가 저학년 때보다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되며, 청소년기로 전

이되는 시점이어서 정서적 불안이 높아지는 등

더욱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

다(Kim, 2009).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

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스트레스 강도가

빈도가 모두 높아지게 되는데(Brenn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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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

이터마이닝을 이용한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의도된 가정 없이 아동의 부모, 외모,

학업, 친구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탐색

하고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

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전략 구상 등 아동들이 보

다 행복한 학령기를 보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중재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 2004

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대

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초 4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초 4 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 중 대표성

있게 표집된 2844 사례의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

로 연 1회 실시된 종단연구이며 질문지는 자기보

고식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 4 패널

중 6학년 시기인 2006년 10월～12월에 조사되었

던 3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응

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 문항이 많은 자료를 제

외한 후, 총 268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1) 독립변인들

데이터마이닝은 광범위한 자료 중에서 종속

변인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조합관계를 최대한

많이 추출하고자 하므로 이용 가능한 변인들을

가능한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집

단에서 변수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중첩될

수 있으므로 상관관계 행렬을 조사하여, 서로 정

보의 중복성이 크게 나타나는 변수들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인관련(성별, 용돈, 건강상태, 여

가만족도, 생활만족도, 본인희망교육수준, 미래

직업계획, 자기비행인식), 공부관련(학교공부열

심, 학교수업효과, 성적, 개인공부시간, 개인공

부효과, 공부고민, 공부흥미, 사교육시간, 사교

육비지출, 한달사교육비), 개인특성관련(자아존

중감, 자기통제력, 자기결정, 자기방어, 공격적

성향, 낙관적 성향, 남녀차별의식), 부모관련(부

모와직업의논, 부모랑진로의논, 부모희망교육수

준, 부모공부기대, 부모기대충족, 부모애착, 부

모감독, 부모학대, 부부사이), 가정과 이웃관련

(거주지, 가구월평균소득, 주거형태, 형제자매,

결손가정, 주위비행인정, 이웃관계, 이웃감독,

주위비난), 학교와 또래관련(친한친구수, 친한친

구만남빈도, 비행친구수, 전학경험, 학교소외감,

학교친구어울림, 교사애착, 또래애착, 또래평가

중시), 기타 변인들(컴퓨터사용시간, 휴대폰사용

시간) 등 총 54개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설

정하였다(Table 1). 변인들 중에서 5점 Likert 척

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로 응답된 경우는 연구결과의 간명성을 위해 ‘낮

음’, ‘보통’, ‘높음’의 세 등급으로 사전 그룹화하

여 사용하였다(‘낮음’：‘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

렇지 않다’의 합산, ‘보통’：‘보통이다’, ‘높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Lee, 2009).

2) 종속변인들

본 연구의 종속변인들은 부모, 외모, 학업,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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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the variables

Variables Type Description

Individual

Gender C 0 = male; 1 = female

Pocket money N Pocket money per a week(M：4535.26, SD：4268.44)

Health C 1 = low; 2 = average; 3 = high

Leisure life satisfaction C 1 = low; 2 = average; 3 = high

Life satisfaction C 1 = low; 2 = average; 3 = high

Wishful educational level(own) C
1 = middle; 2 = high school; 3 = junior college; 4 = university;

5 = graduate school

Plan of future job C 1 = yes; 2 = no

Admitting one's own misdeed C 1 = low; 2 = average; 3 = high(2 questions, Cronbach's α = .72)

Study

Working hard in school C 1 = low; 2 = average; 3 = high

The effect of school work C 1 = low; 2 = average; 3 = high

School record C 1 = low; 2 = average; 3 = high

Individual study time N
The average individual study time per a week(minute)(M：429.18,

SD：400.80)

The effect of individual study C 1 = low; 2 = average; 3 = high

Study related worries C 1 = low; 2 = average; 3 = high

Interest in the study C 1 = low; 2 = average; 3 = high

Private education time N
The average private education time per a week(M：877.96,

SD：427.82)

Paying private education C 1 = no; 2 = yes

Private education expense N
The average private education expense per a

month(10,000won)M：28.67, SD：22.15)

Personal

trait

Self-esteem C 1 = low; 2 = average; 3 = high(6 questions, Cronbach's α = .74)

Self-control C 1 = low; 2 = average; 3 = high(6 questions, Cronbach's α = .86)

Self-determine C 1 = low; 2 = average; 3 = high(3 questions, Cronbach's α = .74)

Self-defense C 1 = low; 2 = average; 3 = high(2 questions, Cronbach's α = .71)

Aggression C 1 = low; 2 = average; 3 = high(4 questions, Cronbach's α = .82)

Optimism C 1 = low; 2 = average; 3 = high(3 questions, Cronbach's α = .83)

Gender discrimination C 1 = low; 2 = average; 3 = high(6 questions, Cronbach's α = .75)

Parent

Discussing the job with parent C 1 = low; 2 = average; 3 = high

Discussing the future plan with parent C 1 = low; 2 = average; 3 = high

Wishful educational level(parent's) C
1 = middle; 2 = high school; 3 = junior college; 4 = university;

5 = graduate school

Parental expectations in terms of study C 1 = low; 2 = average; 3 = high

Satisfying parental expectations C 1 = low; 2 = average; 3 = high

Parental attachment C 1 = low; 2 = average; 3 = high(6 questions, Cronbach's α = .83)

Parental management C 1 = low; 2 = average; 3 = high(4 questions, Cronbach's α = .82)

Parental abuse C 1 = low; 2 = average; 3 = high(2 questions, Cronbach's α = .76)

Spousal relationship C 1 = low; 2 = average; 3 = high(2 questions, Cronbach's α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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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Variables Type Description

Home/

Neighbor

Residential district C 1 = Seoul; 2 = metro region except Seoul; 3 = rural area

Family income N The average family income a month(M：329.77, SD：184.58)

Residential form C
1 = own; 2 = by lease; 3 = rent(monthly); 4 = free; 5 = company

housing

Sibling C 1 = no, 2 = yes

Broken family C 1 = no; 2 = yes

Others' cognition (one's own misdeed) C 1 = low; 2 = average; 3 = high(2 questions, Cronbach's α = .74)

The relation of neighbors C 1 = low; 2 = average; 3 = high(2 questions, Cronbach's α = .75)

Neighbors' informal management C 1 = low; 2 = average; 3 = high(4 questions, Cronbach's α = .71)

Others' criticism C 1 = low; 2 = average; 3 = high(2 questions, Cronbach's α = .71)

School/

Friend

The number of close friends N The sum of close friends(M：8.50, SD：6.99)

The frequency of meeting close friends C
1 = almost every day; 2 = a 2/3 days; 3 = a week; 4 = a 2/3 weeks;

5 = a month; 6 = every few months

The number of misdeed friends N The sum of misdeed friends(M：7.90, SD：12.72)

The experience of changing school C 1 = no; 2 = yes

A sense of alienation in the school C 1 = low; 2 = average; 3 = high

Mixing with peers in the school C 1 = low; 2 = average; 3 = high

Teacher attachment C 1 = low; 2 = average; 3 = high(3 questions, Cronbach's α = .81)

Peer attachment C 1 = low; 2 = average; 3 = high(4 questions, Cronbach's α = .78)

Stress on peer evaluation C 1 = low; 2 = average; 3 = high

Other
Computer use time N The average use time a day(M：96.60, SD：65.75)

Mobile phone use time N The average use time a day(M：63.22, SD：79.40)

C：Category; N：Numeric

구에 대한 스트레스이며,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 문항 중 스트레스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

하였다. 부모스트레스는 ‘부모님의 지나친 간

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4문항으로

(Cronbach's α = .83), 외모스트레스는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3문항

으로(Cronbach's α = .71), 학업스트레스는 ‘공부

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3문항으

로(Cronbach's α = .82), 친구스트레스는 ‘친구에

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3문항으로(Cronbach's α = .80) 측정하였

다. 종속변인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되었으

나, 독립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연구결과의 간명

성을 위해 ‘낮음’, ‘보통’, ‘높음’의 세 가지 등급

분류로 사전그룹화 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인관련, 공부관련, 개인특성

관련, 부모관련, 가정 및 이웃관련, 학교 및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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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타 등 총 54개의 독립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명목형 종속변인인 부모, 외모, 학업,

친구스트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독

립변인들의 조합을 탐색하여 비교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Classification

Trees 16.0을 사용하여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

정나무분석을 하였다. 데이터마이닝은 지금까지

의 전통적인 통계분석과는 전혀 상반되는 분석

방법으로 기존의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설

이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그에 따라

분석하였지만, 데이터마이닝은 척도의 특성이나

통계적 가정에 제한받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인

들의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다수의 자료들

속에서 일정 패턴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

로운 설명모형을 만들어내는 비모수 통계를 기

초한 분석기법이다. 따라서 데이터마이닝을 통

해 방대한 용량의 데이터에 존재하는 자료간의

관계, 패턴, 규칙 등을 찾아내고 모형화한 후 스

스로 정보를 변환하는 통계적, 수학적, 기타 패

턴 인식 등의 총 수행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정보를 채굴하게 된다(Kim et al., 2011).

분류분석은 데이터마이닝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분석방법으로서 특정 항목에 대한 항목

값이 포함된 과거의 자료로부터 특성을 파악하

여 모형을 생성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자료에

대한 항목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의

사결정규칙에 따라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

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별분석과 회귀

분석을 조합한 통계기법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나무분석은 측정 자료를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

하는 세분화, 결과변인을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

하는 분류, 여러 개의 독립변인 중 종속변인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선별하는 차원축소 및 변

수선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또

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결과는 나무 형태의 모

델로 제공되어 이해하기 쉽고 적용이 가능한 규

칙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Kim, Hyun, &

You, 2001; Kim & Lee, 2006).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나무분석방법으로 x2 검정에 근거한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

tion)를 채택하였다(Kass, 1980). CHAID는 마디

내의 동질성을 F 값의 확률로 다지분리(mul-

tiway-split)를 하며,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을 자

동적으로 탐색해낸다. 분석을 위한 독립변인의

분리와 병합의 기준은 .05 수준이었으며 자동적

으로 집단내의 구간(또는 범주 수)을 변경한 것

을 감안해 p값에 대한 Bonferroni 조정을 거쳤

다. 결측치는 특정 마디에서 예측이 일치하는 순

서에 따라 대체규칙(surrogate rule)을 설정하였

다. 정지규칙으로 최대한의 나무깊이(maximum

tree depth)는 5수준이었으며, 부모마디(parent

node)와 자식마디(child node)의 사례수는 하위

집단 모두 각각 100과 50으로 지정하였다(Moon,

2006).

Ⅲ.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53.1%(1,416명), 여학

생이 46.9%(1,252명)이었고, 거주지는 서울을 제

외한 도시지역이 74.1%(1,977명), 서울이 17.4%

(465명), 농촌지역이 8.5%(226명)이었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43.6%, 1,264명), 대졸(33.2%,

886명) 순이었고, 어머니 교육수준도 고졸(60.8%,

1621명), 대졸(21,3%, 567명) 순이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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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사무 종사자(25.4%, 679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3.2%, 351명),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13.0%, 347명), 판매 종사자

(10.5%, 280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

자(6.9%, 183명), 서비스 종사자(6.4%, 170명),

전문가(6.2%, 165명) 순으로, 어머니는 무직(가

정주부)(42.8%, 1,141명), 판매 종사자(12.9%,

344명), 서비스 종사자(9.4%, 250명), 사무 종사

자(8.2%, 219명), 전문가(5.5%, 148명)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300만원(34.7%, 889명),

101～200만원(20.5%, 525명), 401만원이상(20.1%,

516명), 301～400만원(19.3%, 494명), 100만원

이하(5.5%, 68명)이었고, 대부분 형제자매가 없

었으며(91.6%, 2445명),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

고 있었다(온전가정, 92.9% 2,505명). 거주형태

는 자기 집(69.2%, 1,847명), 전세(21.7%, 580

명), 월세(4.4%, 117명), 영구 및 장기 임대 아파

트(0.9%, 25명)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관련 변인 비교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는 구

조화를 통해서 분리 규칙을 추론하며 변인을 적

용했을 때 각 변인간의 마디에서 실제빈도와 기

대빈도 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x2 검증한

다. 이 값이 기각되었을 때(p < .05) 각 마디의

구간 특성에 따라 분리되고, 이 과정을 자동적으

로 반복하면서 분류나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의

사결정나무모형에서 먼저 형성된 상위 마디일

수록 종속변인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독립변인

이 된다(Moon, 2006). Figure 1은 부모스트레스

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분석모형으로, 부모스트레

스를 중요하게 설명하는 독립변인들과 그 조합

들을 나타낸다. 이 모형에 의하면 부모스트레스

를 중요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부모공부기대이

며, 아무런 독립변인이 투입되지 않을 때, 부모

스트레스가 높은 아동은 전체의 5.5%이지만, 여

기에 부모공부기대의 조건이 설정되면, 부모스

트레스 수준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즉, 부모공부

기대가 높으면 부모스트레스는 14.8%로 증가하

지만, 부모공부기대가 보통이면 3.3%로, 그리고

낮으면 2.0%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모, 학업, 친구스트레스

에 대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에서 Gain(%)이란 해당마디의 전체 개체 수에서

해당마디에서 분류된 개체수의 비율을 말하며,

Index(%)란 전체 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에

비해 해당마디에서 Gain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

미한다. 따라서 Index는 각 마디의 특징을 가진

아동들로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정

보를 가지지 않고 설명하는 자식마디에서보다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보

여준다(Kim et al., 2001).

Table 2에서처럼, 스트레스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해주는 변인들은 유형별로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스트레스는 부모공부기대가, 외모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가, 학업스트레스는 공부

고민이, 친구스트레스는 학교소외감이 가장 중

요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관련 변인과 그 조합도 유

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부모스트레스의

경우, 부모공부기대가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스트레스를 가장 중

요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의 조합은 높은 부모

공부기대-낮은 생활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0.0%). 관련된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공부기대가 높고(14.8%), 생활만족도가 낮

으면 부모스트레스는 증가하였고(40.0%), 생활

만족도가 보통이면 감소하였지만(14.6%), 거기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별 관련변수 비교 9

- 119 -

<Figure 1> Summary of decision tree models according to stress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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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decision tree models according to stress types

Stress

types

Depth1 Depth2 Depth3

Vs Rs
Gain

(%)

Index

(%)
Vs Rs

Gain

(%)

Index

(%)
Vs Rs

Gain

(%)

Index

(%)

Parental stress

(n = 148, 5.5%)

Parental

expectations in

terms of study

H 14.8 267.6
Life

satisfaction

H 10.2 184.6 Aggression
HA 15.0 270.4
L 5.8 103.8

A 14.6 262.7 Spousal relation
H 10.1 181.5

AL 28.0 504.8

L 40.0 721.1

A 3.3 59.4 Self-esteem

H 1.8 32.2 Aggression
HA 5.7 103.4

L 0.0 0.0

AL 4.3 77.8
Other's cognition

(one's own
misdeed)

HA 5.2 94.3

L 3.9 70.9

L 2.0 35.8
Parental

attachment

H 0.8 14.9 Life satisfaction
H 0.6 10.2

AL 2.7 48.7

AL 3.5 63.7
Study related

worries

H 10.8 193.8

A 2.3 41.9
L 1.3 23.4

Appearance

stress

(n = 146, 5.5%)

Life satisfaction

H 3.6 65.4
Study related

worries

H 7.6 139.5 Gender
M 3.9 70.8
F 11.5 209.5

A 2.6 47.8

Other's cognition

(one's own

misdeed)

HA 3.0 55.4

L 2.6 46.8

L 1.5 26.8 Aggression
HA 2.7 48.9

L 0.9 15.9

A 5.5 101.4
Study related

worries

H 11.4 209.1 Gender
M 5,2 95.2

F 15.7 287.2

A 4.2 77.1 Spousal relation
H 2.3 42.7

AL 8.5 155.5

L 0.9 17.2
A sense of

alienation in the
school

HA 1.3 23.7

L 0.7 13.4

L 28.0 511.2

Admitting

one's own

misdeeds

HA 34.5 631.3

L 23.9 436.1

Academic stress

(n = 325,

12.2%)

Study related

worries

H 25.9 212.9

Parental

expectations in

terms of study

H 38.7 317.3 Aggression
HA 45.3 372.0

L 29.9 245.2

A 14.9 122.3 Self-esteem
H 10.0 82.1

AL 17.6 144.3

L 18.0 147.5
Parental

attachment

H 12.1 99.3

AL 25.8 211.9

A 8.9 72.8 Aggression

HA 12.6 103.1
Satisfying
parental

expectations

H 10.1 83.1

AL 13.1 107.6

L 5.6 45.9
Parental

attachment

H 3.9 31.7

AL 7.2 59.1

L 3.1 25.7
Life

satisfaction

H 2.5 20.4 Aggression
HA 3.6 29.3

L 2.0 16.1

AL 4.9 40.5
Teacher

attachment

HA 1.9 15.8

L 10.3 84.9

Friend stress

(52명,

1.9%)

A sense of

alienation in the

school

H 12.4 635.9
Mixing with
peers in the

school

H 3.8 193.6

AL 19.5 1002.1

A 2.1 106.7 Aggression

HA 2.7 137.8
Other's cognition

(one's own
misdeed)

HA 3.3 166,9

L 2.4 121.0

L 1.2 63.6
Study related

worries

H 5.2 265.4

AL 0.0 0.0

L 0.6 30.4 Self-esteem

H 0.1 51.7 Parental abuse
H 0.0 0.0

AL 1.6 80.2

AL 1.2 59.4 Life satisfaction
H 1.1 55.1

AL 1.3 67.3

Vs：Variables, Rs：the types of questions, ‘L’：= ‘low’, ‘A’ = ‘average’, ‘H’ = ‘high’, ‘M’ = ‘male’, ‘F’ = ‘female’, Gain(%)：correctly classified

number of the Node/total number of the Node, Index(%):Gain(%) of the Node/average percentage of classification of th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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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부사이가 보통 이하이면 부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28.0%). 부모공부기대가 높고 생활

만족도가 높으면 부모스트레스가 감소하였지만

(10.2%), 거기에 공격적 성향이 보통이상면 부

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15.0%). 부모공부기대

가 보통이고(3.3%), 자아존중감이 보통이하면

부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4.3%), 거기에 주위

비행인정이 보통이상이면 부모스트레스가 증가

하였다(5.2%).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부모스트레

스가 감소하였지만(1.8%), 거기에 공격적 성향

이 보통이상이면 부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5.7%). 부모공부기대가 낮고(2.0%), 부모애착

이 보통 이하이면 부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3.5%), 거기에 공부고민이 높으면 부모스트레

스가 더욱 증가하였다(10.8%). 부모애착이 높으

면, 부모스트레스가 감소하였지만(0.8%), 생활

만족도가 보통이하면 부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

다(2.7%). 따라서 부모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

은 부모공부기대, 생활만족도, 부모사이, 공격적

성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주위비행인정, 공

부고민으로 나타났다.

외모스트레스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가장 중

요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스

트레스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의 조

합은 낮은 생활만족도-보통이상의 자기비행인

식인 것으로 나타났다(34.5%). 또한 생활만족도

가 높고(3.6%), 공부고민도 높으며(7.6%), 여학

생이면 외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11.5%), 생

활만족도가 높은데, 공부고민이 보통이면(2.6%)

외모스트레스가 감소하였지만 거기에 주위비행

인정이 보통이상이면 외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

다(3.0%). 생활만족도가 높은데, 공부고민이 낮

으면(1.5%) 외모스트레스가 감소하였지만, 공격

적 성향이 보통이상이면 외모스트레스가 증가

하였다(2.7%). 생활만족도가 보통일 때(5.5%), 공

부고민이 높으면 외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는데

(11.4%), 거기에 여학생이면 더욱 증가하였다

(15.7%). 생활만족도가 보통이고, 공부고민이 보

통이면 외모스트레스가 감소하였지만(4.2%), 부

모사이가 보통이하면 외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

다(8.5%). 생활만족도가 보통이고 공부고민이

낮을 때(0.9%), 학교소외감이 보통이상이면 외

모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1.3%). 따라서 외모스

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은 생활만족도, 공격적 성

향, 부모사이, 주위비행인정, 공부고민, 자기비

행인식, 성별, 학교소외감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공부고민이 가장 중요

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

레스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의 조합

은 높은 공부고민-높은 부모공부기대-보통이상

의 공격적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45.3%). 또

한 공부고민이 높고(25.9%), 부모공부기대가 보

통일 때(14.9%) 자아존중감이 보통이하면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17.6%), 공부고민이 높

을 때, 부모공부기대가 낮더라도(18.0%) 부모애

착이 보통이하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25.8%). 공부고민이 보통일 때(8.9%), 공격적

성향이 보통이상이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였

고(12.6%), 거기에 부모기대충족이 보통이하면

더욱 증가하였다(25.8%). 공부고민이 보통이고,

공격적 성향이 낮을 때(5.6%), 부모애착이 보통

이하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7.2%). 공부

고민이 낮을 때(3.1%),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학

업스트레스가 감소하였지만(2.5%), 거기에 공격

적 성향이 보통이상이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

하였다(3.6%). 공부고민이 낮고 생활만족도가

보통이하일 때(4.9%), 교사애착이 낮으면 학업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10.3%). 따라서 학업스

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은 부모공부기대, 생활만

족도, 자아존중감, 공격적 성향, 공부고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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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부모기대충족, 교사애착으로 나타났다.

친구스트레스의 경우, 학교소외감이 가장 중

요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스

트레스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의 조

합은 높은 학교소외감-보통이하의 학교친구어

울림으로 나타났다(19.5%). 또한 학교소외감이

보통일 때(2.1%) 공격적 성향이 보통이상이면

친구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2.7%), 거기에 주위

비행인정이 보통이상이면 친구스트레스가 증가

하였다(3.3%). 학교소외감이 보통이고, 공격적

성향이 낮을 때 친구스트레스가 감소하였지만

(1.2%), 거기에 공부고민이 높으면 친구스트레

스는 증가하였다(5.2%). 학교소외감이 낮을 때

(0.6%),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친구스트레스는

감소하였지만(0.1%), 부모학대가 보통이하면 친

구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1.6%). 학교소외감이

낮더라도(0.6%), 자아존중감이 보통이하면 친구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1.2%), 거기에 생활만족

도가 보통이하면 더욱 증가하였다(1.3%). 따라

서 친구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은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공격적 성향, 주위비행친정, 공부고

민, 학교소외감, 학교친구어울림, 부모학대로 나

타났다.

각 마디에 의해 형성된 모형의 과잉적합성

(overfit)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

성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전체집단을 단순임의추출법에 의하여 70%

의 훈련 집단과 30%의 타당화 집단으로 구분한

뒤 위험추정치를 산출하여 모형의 적합성여부

를 판단하였다. 훈련 집단에서 얻어진 위험추정

치와 타당화 집단에서 얻어진 위험추정치의 차

이가 크지 않아야 모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Lee, 2009). 그 결과, 부모스트레스의 훈련

집단 위험 추정치는 0.371(표준오차 = .011), 타

당화 집단의 위험 추정치는 0.344(표준오차 =

.017)로, 외모스트레스의 훈련 집단은 0.406(표

준오차 = .011), 타당화 집단은 0.430(표준오차 =

.018)로, 학업스트레스의 훈련 집단은 0.401(표

준오차 = .011), 타당화 집단은 0.438(표준오차 =

.017), 친구스트레스의 훈련 집단은 0.250(표준

오차 = .010), 타당화 집단은 0.264(표준오차 =

.016)로 나타나 스트레스 유형별로 모형의 일반

화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개발원의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의 초 4패널의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

여 아동의 부모, 외모, 학업, 친구스트레스를 설

명하는 변인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스트레스는 부모공부기대가, 외모스트레스

는 생활만족도가, 학업스트레스는 공부고민이,

친구스트레스는 학교소외감이 가장 영향력 있

는 변인으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유형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유형별로 관련 변인

이 조금씩 다르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다(Kang, 2008; Li, Nussbaum, & Richards, 2007).

구체적으로 부모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은

부모공부기대, 생활만족도, 부모사이, 공격적 성

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주위비행인정, 공부

고민이었고, 외모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은 생

활만족도, 공격적 성향, 부모사이, 주위비행인정,

공부고민, 자기비행인식, 성별, 학교소외감이었

다.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은 부모공부기

대,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공격적 성향, 공부

고민, 부모애착, 부모기대충족, 교사애착이었고,

친구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은 생활만족도, 자

아존중감, 공격적 성향, 주위비행인정, 공부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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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외감, 학교친구어울림, 부모학대로 나타

났다.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생활만족도와 공격적

성향, 공부고민은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를 증가

시키는 공통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

도는 인지적이고 판단적인 과정이며, 안녕감을

이루는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게 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Hwang & Kim,

2001; Lee, 2009).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모든 유

형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조건에 처한 아동에게

는 건전하고 올바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와 인정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공격적 성향이 스트

레스를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Han &

Yoo, 1995). 공격적 성향의 아동은 활동량이 많

고 산만한 행동을 자주 하기 쉽기 때문에 부모

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아동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공격적 성향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

로 조절하지 못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조절하여 스스로 적응해나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Hwang & Kim, 2001). 또한

공부고민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도 선행연구들(Hwang,

2006; Kim & Park, 2008)과 일치한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로 인한 과도한 학구열로 인해

서 중, 고등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초등학생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Kim,

2009).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부모, 학업,

친구스트레스), 주위비행인정(부모, 외모, 친구

스트레스), 학교소외감(외모, 친구스트레스), 부

모애착(부모, 학업스트레스), 부모사이(부모, 외

모스트레스), 부모공부기대(부모, 학업스트레스)

등 여러 유형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유형별로 관련된 변인들을 집중적으로

중재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

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

념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긍정적으로 적응하

는데 필수적인 심리특성이기(Harter, 1993) 때문

에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정을 받는 과정

은 긍정적 자원으로 작용하므로 그렇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 있다(Cohen &

Hoberman, 1983; Cohen & Wills, 1984). 그리고

부모의 사이가 좋지 못하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Kim et al., 2011),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

있으며(Peterson & Spiga, 1982), 부모공부기대

가 높으면 자녀의 학습에 대한 과잉관심으로 이

어지게 되어, 아동에게 성취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Campbell,

1994).

그 밖에 각 스트레스 유형에 고유하게 관련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외모스트레스의 경우는

자기비행인정과 성별이 고유하게 관련된 변인

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이 문제아이며 비행청소

년으로 인식하는 자기비행인정은 정서적 측면

으로서(Hwang & Kim, 2001), 이처럼 자기 자신

을 부정적으로 비하하면, 외모에 대해 더 자신

없어지므로, 결국 외모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 외모스트레스

가 더욱 증가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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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개요, 1985; Hwang, 2006; Kim et al., 2011)과

일치한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부모기대충

족과 교사애착이 고유하게 관련된 변인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적절한 기대와

신뢰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학생의 능력을 초과

하는 지나친 기대와 관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야

기할 수 있음을 말해주며(Kim et al., 2011),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함을 제시한다

(Baek, 2007). 친구스트레스의 경우에는 학교친

구어울림과 부모학대가 고유하게 관련된 변인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

년에 갈수록 친구어울림과 친구인정을 받는 것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제시한다

(Hwang, 2006). 아동은 성장하면서 친구와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형성된 관계는 아

동의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보호역할을 한다

(Dumont & Provost, 1999). 따라서 친구스트레

스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속에서 또래

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이나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스

트레스 유형별로 관련 있는 변인들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

구들처럼 스트레스 유형별로 관련 있는 변인들

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마이

닝의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스트레스를 증

가시키는 변인들의 역동성 있는 조합들을 탐색

하였다. 그 결과, 부모스트레스는 높은 부모공부

기대-낮은 생활만족도, 높은 부모공부기대-보통

의 생활만족도-보통이하의 부부사이, 높은 부모

공부기대-높은 생활만족도-보통이상의 공격적

성향, 보통의 부모공부기대-보통이하의 자아존

중감-보통이상의 주위비행인정, 보통의 부모공

부기대-높은 자아존중감-보통이상의 공격적 성

향, 낮은 부모공부기대-보통이하의 부모애착-높

은 공부고민, 낮은 부모공부기대-높은 부모애착-

보통이하의 생활만족도일 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모스트레스는 낮은 생활만족도-보통

이상의 자기비행인식, 높은 생활만족도-높은 공

부고민-여학생, 높은 생활만족도-보통의 공부고

민-보통이상의 주변비행인정, 높은 생활만족도-

낮은 공부고민-보통이상의 공격적 성향, 보통의

생활만족도-높은 공부고민-여학생, 보통의 생활

만족도-보통의 공부고민-보통이하의 부부사이,

보통의 생활만족도-낮은 공부고민-보통이상의 학

교소외감일 때 증가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는

높은 공부고민-높은 부모공부기대-보통이상의 공

격적 성향, 높은 공부고민-보통의 부모공부기대-

보통이하의 자아존중감, 높은 공부고민-낮은 부

모공부기대-보통이하의 부모애착, 보통의 공부

고민-보통이상의 공격적 성향-보통이하의 부모

기대충족, 보통의 공부고민-낮은 공격적 성향-보

통이하의 부모애착, 낮은 공부고민-높은 생활만

족도-보통이상의 공격적 성향, 낮은 공부고민-보

통이하의 생활만족도-낮은 교사애착일 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스트레스는 높

은 학교소외감-보통이하의 학교친구어울림, 보

통의 학교소외감-보통이상의 공격적 성향-보통

이상의 주위비행인정, 보통의 학교소외감-낮은

공격적 성향-높은 공부고민, 낮은 학교소외감-보

통이하의 자아존중감-보통이하의 생활만족도,

낮은 학교소외감-높은 자아존중감-보통이하의

부모학대일 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

유형별로 각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

한 변인들의 조합이 산출되었으며, 이러한 조합

에 의해 스트레스는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따

라서 영향력 있는 변인들의 역동적 조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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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모, 외모, 학업, 친구스트레

스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데이터마이닝의 의사

결정나무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

서는 대부분 모수적 통계방식을 통하여 스트레

스 요인을 비교하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거

나 관련된 요인들의 확인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각 스트레스 유

형별로,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변인들이 스트레스

를 더욱 증가시키거나 감소하게 하는 조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방법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동 각각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개별적인 개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거나 중재 및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에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이나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해 제언하

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학생을 대

상으로 표집된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정도

는 높다고 할 수 있다(Oh, 2008). 그러나 본 연구

에 동원된 일부 척도의 경우 문항수가 상대적으

로 적어 해당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신뢰도가 충분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측정변인의 구인타당도를 수행하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모

형의 재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

는 학생들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서적 특징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는 피험자

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피상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보고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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